
전술도, 뚝심도 끝내준다…키움 장정석 감독의 가을 드라마

‘바지감독’, ‘이장석 대표의 아바타’,
‘꼭두각시’

키움 히어로즈 장정석 감독(46)이
2016년 10월 27일 사령탑에 올랐을 때 쏟
아졌던혹평이다.이장석전대표가더적
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기 위해 코치경
험이 없는 당시 장정석 운영팀장에게 감
독을맡겼다는해석이곁들여졌다.

3년 만에 평가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
야구팬들은 최근 장 감독을 ‘사마정석’으
로 부르고 있다. 제갈량에서 따온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의 별명 ‘염갈량’을 능
가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삼국지’의
마지막 승자 사마의가 야구감독 닉네임
에등장한것도이번이처음이다.

장 감독은 현역시절 전문 왼손대타, 외
야 대수비 요원이었다. 야구에는 ‘외야수
출신은 감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
이 있다. 투수기용, 수비전술, 디테일한
작전에 약하다는 이유다. 특히 장 감독은
현역 은퇴 후 감독이 되기 전까지 유니폼
을 입지 않고 프런트로 활동했다. 처음부
터기대보다는의문부호가많았다.

그러나 2019년 가을 장 감독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야구로 돌풍을 일
으키고 있다. 당장 팀 성적뿐 아니라 KB
O리그의 감독 선임 트렌드 변화까지 영
향을줄정도다.

키움은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준

PO) 승리에 이어 SK와 PO 1·2차전을 모
두 승리했다. 단 1승만 더하면 한국시리
즈(KS)에진출한다.

포스트시즌(PS)에서 장 감독의 전술은
혁신적이다. 그리고 이같은 새로운 시도
를 위해 시즌 때부터 세밀하게 준비한 전
략이 응축돼있다. 키움은 총 30명의 엔트
리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을 투수로 선택
했다. 그리고 불펜 핵심 전력에만 의존하
지 않고 ‘불펜 전원 필승조’라는 새로운
야구로KS에도전하고있다.

전략가라는 평가가 따르는 염경엽 감독
조차“놀랍다”고평가하고있다.대부분팀
들은 시즌 때보다 PS에서 불펜 필승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에 따
른 체력문제, 구위 감소가 승부에 큰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장 감독은 1차전 8명,
2차전9명을투입하며이문제를해결했다.

불펜 최고의 강속구 투수 조상우를 마
지막 이닝이 아닌 승부처에 투입하는 과
감한 운용도 시즌 때부터 가을야구를 위
해 준비해 왔다. 장 감독은 “엔트리에 투
수 14명이 많다고 하지만 수립한 전략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수가 더 많았다”고 밝
혔다. 키움 투수들 상당수는 타 팀이었다
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던져야 했겠지만
역할이분명하고모두중용되는상황에서
더자신감있는모습으로투구하고있다.

장 감독은 과감하고 혁신적이지만 2차
전에서삼진4개로침묵한제리샌즈를끝
까지 기용하는 등 믿음의 야구도 보여주
고 있다. 코치는 아니었지만 프런트시절
선수들에게 ‘따뜻한 형님’으로 불렸던 성
품도감독으로큰장점이되고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이장석꼭두각시’편견깨고2연승
꺠꺠데이터 기반 ‘벌떼불펜’ 전략 통해
꺠꺠리그 감독 선임 트렌드까지 바꿔
꺠꺠전략가 염경엽 감독마저 “놀랍다”

염갈량울린 ‘파격의장정석’

키움 장정석 감독은 불펜 보직 파괴라는 혁신적인 전술로 2019시즌 가을야구를 치르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 상대 사령탑은 놀라고 팬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감독 3년차에 맞는 두 번째 가을무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SK 와이번스가 ‘왕조 시절’을 상징하는
붉은유니폼을입고플레이오프(PO)반격에
나선다.

승리의 기운이 절실하다. 안방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의PO1·2차전에서내리패
배를당한SK다.한국시리즈(KS) 진출을위
해서는3연승으로 ‘리버스스윕’을달성해야
만 한다. 이에 1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시작
되는 3차전에서 선수단은 당초 계획대로 기
존의 원정 유니폼 대신 붉은 유니폼을 착용
한다. 2000년대 말 이 유니폼을 입고 가을무
대를휩쓸었던기억을되살리기위해서다.

왕조의주축멤버였던김강민,박정권,박
희수등은2019년 PO엔트리에포함돼후배
들을 이끄는 중이다. 이들의 가슴 한편에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연출해낸 영광의 순간
들이 고스란히 새겨져있다. 박정권은 “붉은
유니폼을 입고 참 많은 경기에서 이겼다. 상
대편 선수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줬던 유니
폼”이라고회상했다.

1루 주루코치로 SK의 가을을 함께하는
조동화 코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조 코치
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팀이 첫 우승을 거
뒀다. 좋은 기억이 많다”며 “붉은 유니폼을
입으면저절로어깨가펴진다”고강조했다.

베테랑 투수 박희수의 ‘투지’도 불러일
으켰다. 그는 “붉은 유니폼을 입으면 자부
심과 자신감이 생긴다. 만약 경기에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더 파이팅 넘치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드
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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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꺠붉은 유니폼 입는 SK
‘리버스 스윕’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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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진짜 공 한 개 던지고 바로 전광
판을 쳐다봤어요.”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25)는 KBO리그
에서도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유명하다.
그가 빠른 공을 던지고 나면 전광판에는
거의 매번 시속 150km 이상의 구속이 찍
힌다. LG 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준P

O) 시리즈에서는 158k
m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관중들에
게는 전광판을 통해 조
상우의 구속을 확인하
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볼거리다.

그런데 정작 조상우 본인은 전광판에 찍
히는 구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상우는 “신인 때는 공을
한 개 던지고 전광판을 보고, 또 공 한 개를
던지고 전광판을 봤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습관을 버린 지 오래다”고 말했다. 그는 “구
속이중요한게아니란걸오래전깨달았다.
역시 구속보다는 제구기 때문에 굳이 전광
판을쳐다볼이유가없더라”고전했다.

데이터 야구의 도래로 최근 강속구 투수
들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된 분당 회전수(RP
M)도 그에게는 남의 이야기다. 조상우는
빠른 공이 꾸준하게 2600RPM 전후를 기

록하는데, 이는 KBO리그 최고 수준이다.
조상우는 “내가 정통 우완 투수였다면,

RPM을 크게 신경 썼을 것이다. 그러나 나
는 위에서 내리찍어 던지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다. 거의 쓰리쿼터 형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회전수가 많이 나올 수 없다”고 설
명했다. 이어 “회전수보다는 릴리스 포인
트를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오는 데 집중
한다. 타자 앞에 최대한 가까이 릴리스 포
인트를 놓아야 공을 채기도 편하고 구위와
제구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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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km 던진조상우 “이제전광판안쳐다봐요”

구속·RPM보다제구에올인

키움 조상우

<SK 염경엽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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